
       한 2주 전 예배당 건축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연락이 왔

습니다. 주차장과 인접해 있는 이웃집의 담장이 우리 땅으로 1

피트 정도 들어와 있어서 이것을 제 자리로 돌려야만 주차장 

공사를 허가받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. 이것은 간

단하지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. 10년도 넘게 자리하고 있

는 이웃의 담장을 뒤로 물리는 일은 자칫 잘못하면 법적 분쟁

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현장에 가서 보니 이웃 세 집의 

담장이 우리 땅에 침범해 있었고, 특별히 한 집은 담장을 뒤로 

1피트를 반드시 물러야만, 담장과 주차장 공사를 원안대로 할 

수 있었습니다. 만약 집주인에게 알리고 설명해서 받아들이지 

않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하고, 들어가는 비용과 수고와 시

간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.  

       이것을 즉시 중보기도팀과 새벽기도회 시간에 알렸고, 부

탁할 수 있는 분들에게 모두 기도를 부탁했습니다. 문제 해결이 

우선 과제이지만, 자칫 이 일로 인해 이웃과 소송을 하게 된다

면, 교회가 지역 사회에 들어가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

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

니다. 그런데 지난 금요일(8/14)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되었다고 

연락을 받았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순탄

하게 일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. 할렐루야!  

       지금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시대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

고 답답하게 합니다. 사회적 피로도가 급증하고 있고, 일상이 

무너짐으로 인해 개인과 가정이 그 부담을 오롯이 지고 있습니

다. 이때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기도입니다. 

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“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

지 않았다” 고 합니다.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표

현하며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지금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

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. 우리의 진

실한 기도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, 그 응답은 우리 자신과 모

두를 살리기 때문입니다.      


